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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군대 (하늘군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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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군대 (하늘군대에게)

진리의 영을 구하였느냐?
진리의 영 나의 영이니,  
너희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다.
진리의 영을 받으면 무지가 깨어나고 
너희는 어리석음에서 어두움에서 빛을 향해 나아오
리라.
그러니 이것을 아는 자 구하라.
그리하여 그 어둠 무지 사망에서 나아오리라.
이 빛을 왜 전해야 하는지 
이 진리를 왜 전해야 하는지 
빛에 속한 자 진리의 영을 받은 자 알게 되리라.
나오면 더 이상 그 곳, 그 어둠 사망 썩어진 곳엔 
더 이상 미련도 희망도 품지 않으리라.
오직 내 나라를 간구하리라.
모든 것을 걸고 간구하리라.
이 귀한 것을 나는 퍼부어 주고 
너희에게 다 기회를 주고 또 주었노라.

누구냐 이 가치와 귀함을 알고 일어날 자.
바로 하늘의 군대로다.
하늘의 군대는
오직 땅에 속한 것을 다 버린 자이다.
생각, 사상, 정신, 행실, 온 영이 다 그러하니
오직 이 하늘에 속한 것을 원하며 바라보게 되고 
이 하늘에 속한 것을 입으리라.
누구냐 이것을 받아 일어날 자!
누구냐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나의 군사들이. 
그는 아침빛처럼 뚜렷하리라.
이는 정신과 영이 깨끗하고 맑으리라.
또한 달처럼 아름답고 사랑을 품었나니,
이는 성령의 아름다움과 하늘 군대의 기품을 지닌 
나의 군대이니라.
누구냐 나에게로 그 모든 것을 걸고 나아올 자!
그 얼굴이 환희에 넘쳐 달려올 자!

그러나

긴장하고 준비하라.
마치 치타가 먹이를 노려보며 
숨소리조차 내지 아니하고 풀 밟는 소리도 내지 아
니하고 
바람에 하나 되고 공기조차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는 
그 정신과 행동을 갖추고 있는 자 누구냐.
나는 보고 있고 또 보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일어날 자들을
숨을 고르고 있는 자들을
나의 군대를 나는 기다리고 있노라.
무기를 갖추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주리라. 나에게 구하라.
구하라. 
무지, 어둠, 모든 것을 다 자를 수 있는 검을 구하
라. 

나의 영 진리의 영을.
모든 것을 부수리라.
나의 태양에 그 무기들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더욱 그 빛을 더 하리라.
준비하라 나의 군대들아.

시작과 끝을 다 내가 하리라.
이젠 심판의 눈이 떠질 것이다.
그리하여 한 치 오차도 없이 심판이 감행 되리라.
이 심판의 눈은 모든 것을 보았고 
이미 저울에 다 측량했노라. 
그때는 긍휼을 바라지 말지어다.
떠지는 순간 모든 것이 감행되어지고 감아지리라.
나의 군대들아 진리의 영을 받아야 
이 심판을 디디고 서지 아니하리라.
준비를 아주 세밀히 정밀히 하라, 나의 강한 군대
들아.

이미 싸움은
혈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며 
육의 아픔, 고통을 넘어선 싸움이 도래했다.
이 마지막 영적 아마겟돈 전쟁은 
그야말로 영의 전쟁이다.
그러하니 내게 속한 자 혹은 아닌 자
아군 혹은 적군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 뿐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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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니 빛은 어둠을, 어둠은 빛을 공격할 뿐이
다.
사탄도 마지막 총공격을 위하여 군대를 만들고 있
느니라.
나 여호와는 보여주리라.
너희 작은 섭리 군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너희를 내 불렀느니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로다.
나 여호와의 힘을 보여주리라.

준비하라 섭리의 사랑하는 나의 군대들아. 
내가 부어 주리니 
저 어둠을, 사망권세를 멸할 수 있는 내 진리의 영
을 받으라.
오직 나에게 붙어 있는 자 
오직 그에겐 영원한 빛 영생을 주리니 
죽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나의 군대들아!
나 여호와의 영을 받은 하늘 군대의 위력을 보여주
리라.
얼마나 장엄한지 
얼마나 그 위용이 뛰어난지
저 사탄들이 두려워한다.
그러니 용감하게 나에게 달려오라.
내가 주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영, 곧 성령을 부어 주리라.
저 사탄이, 저 어둠이 눈을 못 뜨리라.
나와 너희의 세상에서 함부로 노략한 사탄을 다 멸
하라

나의 사랑하는 섭리의 군대 용사들에게


